
장애인 1인가구에 관한 연구동향: 체계적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김보배1, 박수선2*

1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부장, 2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Research Trends on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Bo-Bae Kim1, Su-Sun Park2*

1Subchief, Cheongju senior welfare center 
2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요  약ㅤ본 연구는 장애인 1인가구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KCI, 
RISS, KISS, e-Articl 총 4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장애인 1인가구, 독거 장애인, 1인가구 등의 연관 검
색어를 조합하였고 2023년 9월 30일까지 출판된 2,161건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5단계에 걸쳐 장애인 1인가구와 관련 없는 
문헌을 배제하였고, 최종 13건의 문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로 장애인 1인가구 연구주제로 구분한 결과, 1
인가구 관련 실태 및 관련 요인분석, 1인가구 관련 쟁점 및 지원방안, 1인가구 관련 사례연구 3개로 연구주제가 구분되었다. 
둘째로 장애인 1인가구는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낮을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미취
업 상태일수록, 가족지원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과 사회복지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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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ㅤ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s of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us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research method. To this end, 2,161 papers published by September 30, 
2023 were searched in a total of four databases: KCI, RISS, KISS, and e-Articl, combining related search terms 
such as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single-person households and disabled person living alone. 
In five stages, irrelevant literature to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was excluded, and the final 13 
documents were se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research topics were classified into 
research topic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and related factors, issues and 
support measures related to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ree case studies related to single-person 
households. Second, women, age, income, interpersonal skills, health, unemployment, and family support are 
lower in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According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an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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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국내의 1인가구 급증으로 인한 다수의 지원과 정
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장애유형에 따라 특성이 다른 
장애인들이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실천
적, 정책적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1인가구
는 매년 증가하여 2023년 전체가구의 41%인 927만 
4256가구를 차지하고 있다[1]. 장애인 1인 가구 역시 증
가하는 추세로 2011년 17.4%였던 장애인 1인가구 비율
은 2020년 27.2%로 거의 10년 사이에 약 10% 정도 높아
진 것으로 나타났지만[2] 장애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한 특
별한 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정책 중 1인
가구 지원은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
며,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장애인 1인가구에 해당되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국내의 정책은 거의 전
무하지만 이에 반해 비장애인 1인가구 관련 정책은 지속
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정책을 살펴보면 
2020년 정부는 1인가구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시행하
면서 1인가구의 대표적인 개념을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
하는 생활단위’로[3] 규정하였다. 정책 목표로는 ‘1인가
구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취약 1인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 개선’을 
설정하였다[4]. 각 지역에서도 1인 가구 관련 조례들을 작
성하고 1인가구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자
체에서도 1인가구의 삶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
태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서울시에서 실시한 1
인가구 실태조사[5]에서는 경제활동, 복지, 주거, 안전, 
건강 및 식생활, 사회적 관계망, 정책수요 등을 1인가구 
생활실태의 주요 영역으로 분류하고 조사하였으며, 1인
가구 밀집지역 주거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1인
가구 실태조사[3]에서는 주거, 안전, 건강, 경제, 여가 및 
사회적 관계망 영역의 1인가구 현황을 조사하여 1인가구
의 생활실태를 확인하였고, 제1차 경기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3- 2027년)을 발표하였다[6]. 

다음으로 1인가구 대상 연구를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장 연구가 많이 되는 분야는 주거영역으로 보이며, 주
거 정책[7-10], 주거실태[11-14], 주거 환경 요구도[15- 
17]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 영역 연구
에서는 성별이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1인가

구의 경우 남성 1인가구에 비해 강력범죄에 노출될 가능
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18-21]. 또한 지속적으로 1인
가구로 생활하는 것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기 쉬운데, 특히 초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생
활할 때 주관적 건강이 더욱 나빠지거나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23]. 서울시 1인가구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24] 연구 결과에서 보면, 사회적 고립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에는 
40-50대 1인가구 남성을 새로운 고독사 위험집단으로 주
목하고 있다[25]. 

이렇듯 1인가구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
한 연구가 세분화되고 분야가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주거, 돌봄, 건강, 소득 영역 등 각 부문에서의 복합적 취
약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26]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실천 서비스 및 정책적 접근은 현재의 1인가구 정책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장애인 1인가구 
현황을 조사한 연구에서는[5] 장애인이 소외된 현재의 1
인가구 연구 및 정책적 접근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장애
인 1인가구의 실태진단 부족,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미흡, 주거·경제 영역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 등으로 
장애인 1인가구의 여러 생활영역에서의 취약성을 제시하
였다. 

장애인 1인가구의 생활실태에서 나타난 큰 어려움은 
빈곤율 상승으로, 장애인 1인가구의 경우 65.8%가 빈곤
에 해당되고,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은 ‘여성 노인 
1인가구 장애인’[27]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고령화와 1
인가구의 증가, 비장애 근로 연령대 가구원과의 동거 감
소 등과 같은 장애인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빈곤율
을 증가시킨 원인[28]임을 알 수 있다. 전국 단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면, 장애인 1인가구는 30대 이상부
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 40대 7.1%, 50대 20.5%, 
60대 이상 67.0%이며, 생애주기에서 50대 이상 중장년 
이상 연령대가 8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중장년층 장애인 1인가구의 경우 주거부담이 크고 만
성질환이나 우울 비율이 높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모
두 취약하여 생활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다수
[23]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장애인 1인가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의 1인가
구지원센터에서도 장애인 1인가구의 특성은 반영되지 않
은 채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1인가구 사업 역시 중증
장애인 대상 안전관리 수준에서만 제공되고 있는[2]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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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 장애인 1인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주거나 건강 분야 등에서 취약하여 체계적으
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관심은 시작되었으나,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국내 정책 지원은 매우 초기 단계
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1인가구의 경우 
장애인과 1인가구라는 두가지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
다. 장애인 1인가구의 경우 장애유형의 특성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지원이 함께 포함
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세대별, 성별로 구분되는 1인가구 
지원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장애인 1인가구에 적합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
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1인가구의 장애 유형과 특
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이 선행되어 실제적인 
생활실태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1인
가구의 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
이며, 비장애인 1인가구와는 다른 장애인 1인가구 정책
의 기초가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비장애인에게 1인가구 
생활은 단순 타인에게 도움받지 않는 자립을 통해 완성되
는데, 장애인에게 1인가구 생활은 안전, 건강, 심리, 정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의 자립을 포함하고 있기에[35] 
차이가 있다. 장애인 1인가구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살
아 간다해도 근거리에서 가족, 활동지원사, 동료 등 타인
의 도움을 통해 자립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1인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국내 
장애인 1인가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천적 접근과 
정책 지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루어
진 장애인 1인가구 대상 연구동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한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연구동향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개념 및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 장애인 1
인가구 정책 수립의 기반인 될 관련 쟁점과 안정적인 삶
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
다.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문헌의 수집 및 선정
본 연구는 장애인 1인가구에 관한 연구 흐름을 파악하

기 위해 장애인 1인가구의 생활 관련 요인과 특징, 그리

고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 경향을 알아보고자 국내 문
헌들을 중심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연구문제 설정을 위하여 PICO(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s) 핵심질문 방법
을 활용하였으며, 대상자(population)는 장애인 1인가구
이며, 결과(outcome)는 장애인 1인가구 지원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논문 발행 시점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
는데, 이는 논문 작성 시기 또한 학계가 장애인 1인가구 
연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으로 이해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웹을 기반으로 국내 데이터베이스에 2023
년 9월 30일까지 등록된 국내 학술지 모든 논문을 분석대
상으로 하였다(Fig. 1 참조). 이를 위해 KCI, KISS, RISS, 
e-Article 총 4개의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문헌 검색은 <장애인>, <1인가구>, <독거가구>, <고립가
구>, <장애인 삶>, <독거노인>, <장애노인>을 키워드로 검
색하였다. 검색 키워드를 조합하여 제목을 검색한 결과 
최초 수집된 문헌은 총 2,161편이 검색되었으며, 이 중 
중복된 문헌을 제거한 후 총 583편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이후 회색문헌(학위 논문, 학술대회 발표 문헌, 각종보고
서)과 외국어로 작성된 문헌 87편을 제외하고 496편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종 단계에서 전문검토를 통해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헌 486편을 제외하고 총 13편
의 문헌들을 확정하였다. 장애인 1인가구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인 1인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조사
한 연구, 장애인 1인가구와 다인가구 비교모형 연구, 1인
가구 여부를 독립변수로 포함한 연구를 모두 포함하였다.  

Fig. 1. Selection process of the literature to b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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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 Year 2009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Total

Journal 
Classification

Society 
science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1** 1*

11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

Disability & Employment 1*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1**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 1* 1*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1**

The Seoul Institute 1**

Multidisciplinary 
Scienc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1*

2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

Total 1 2 2 1 3 4 13
* Literature utilizing secondary data (panel data) : 9
** Qualitative research literature :  4

Table 1. Classification of the final selected literature

2.2 문헌의 질 평가 및 신뢰도 
본 연구는 논문의 질 평가 도구로 비뚤림 위험 평가 도

구 QualSyt (캐나다 의료연구재단 AHFMR, 2004)를 활용
하여 진행하였다. QualSyt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체계적 문헌고찰 평가도구로서 타당성과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24]. QualSyt의 평가항목은 목
적과 질문, 연구설계 근거의 적절성, 대상자와 비교그룹 
선택의 적절성, 노출 측정결과의 적정성, 표본크기의 적절
성, 분석방법 및 정의의 적절성, 변수 기술 적절성, 혼란변
수 중재 여부, 결과 지지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평
가항목에 충족되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으로 측정하였
다. 또한 최저 한계점수는 0.55점으로, 기준 점수 미만 문
헌들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다[30-32]. 최종 선정
된 문헌 13편에 대한 질적 평가 결과 두 명의 공동연구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들은 해당 논
문들 모두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앞으로 장
애인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인가구 증가와 더불
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1인가구 지원 서비스 유
용성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장애인 1인가구 서비스 현황과 필요한 서비스 지원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장애인 1인가구 관련 연구의 개괄적 특징
장애인 1인가구 관련 연구를 게재연도, 출판학회지,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최종 선정된 문헌 확인 결과 2009년도부터 장애인 1
인가구 주택개조 사례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사회복지 분
야에서 장애인 1인가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는 
2018년부터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2017년 국내 인구
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
한지 17년 만인 2017년에 고령인구(만 65세 이상)의 비
율이 14%를 넘긴 고령사회에 접어든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2016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에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도시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자 여러 사업을 진행한 사회적 상황이 1인가구 연구 시작
의 기초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에는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2019~2023년)’이 수립되면서 지자
체가 정책적으로 1인가구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 연구
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 문헌이 실린 학술지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장애
인복지학 2편, 한국스트레스학회 1편, 장애와고용 1편, 
비판사회정책 1편, 인문사회21 1편, 한국콘텐츠학회 3
편, 한국주거환경학회 1편, 서울도시연구 1편 사회과학 
분야에 총 11편이 실려있었으며, 문화융합저널 1편, 디지
털융복합연구 1편 총 2편이 복합학 분야에 서 출판되었
다.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장애인 분야의 관심도 많으나 
1인가구 지원영역에 질병, 주거, 안전, 정서지원, 경제 및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이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다양한 
분야의 학회지에서 관련 연구가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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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휠씬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장애인 1인가구 관
련 연구들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방법을 구분해보니 Table 1에서 *표시로 기록된 
것처럼 사례연구, 조사연구 2가지 분야만이 확인 되었다. 
조사연구 13편 중 9편이 양적연구이면서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이며, 4편이 사례연구 방법과 FGI & 주제분
석 방법을 활용한 질적연구였다. 패널데이터로는 1~5차, 
8차 장애인고용패널, 제7차 1기 국민건강영양조사, 2017
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 9차, 2021년 발달장애
인의 일과 삶 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질적연구 
대상으로는 1인가구 노인과 장애인 비교 1편, 시설 퇴소
한 탈시설 장애인 대상 1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대상 1
편, 혼자산지 2년이상 된 장애인 대상 1편으로 확인되었
다. 장애인 1인가구는 다가구에 비해 경제, 건강, 주거 등
에 대해 취약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제언을 
대부분의 연구에서 언급[33]하고 있으나 장애인 1인가구 
대상 직접 데이터를 수집한 양적조사는 현재까지 한 건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앞으로 장애인 1인가구 
당사자들의 생활실태를 직접 조사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3.2 연구 주제별 구분
장애인 1인가구 관련 국내 연구 총 13편을 연구주제에 

따라 분류한 결과, 첫 번째 주제 분류는 ‘장애인 1인 가구 
관련 실태 및 관련 요인’을 다룬 연구들이 13편 중 8편
(62%)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두 번째 주제 분류는 ‘장
애인 1인 가구 관련 쟁점 및 지원 방안’ 관련 연구가 3편
(23%), 세 번째 주제 분류는 ‘장애인 1인 가구 관련 사례
연구’가 2편(15%)으로 나타났다.

3.3 장애인 1인가구 개념 
관련 연구내용 분석 결과 대부분의 문헌들에서는 장애

인 1인가구에 대한 개념을 ‘1인가구 생활을 하는 가족구
성원이 없는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Na et al. [34] 
연구에서는 ‘법적 배우자 유무와 상관없이 홀로 주거와 
생계를 책임지는 등록 장애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Lee et al. [33]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생활이 2년 이상
이며, 현재도 1인가구를 유지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고
령장애인 1인가구에 대해 정의한 연구 Mun et al. [35]에
서’는 ‘동거인 없이 생활하는 40세 이상 장애인’으로 표현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장애인 1인가구 내에서의 다양성을 
연령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조사로, 향
후 장애인 1인가구 연구에서는 1인가구 안에서의 대상자 
특성, 장애유형, 지원유형 등에 따른 다양한 측면을 다룰 
수 있도록, 주제와 대상이 좀 더 확대되고 각 부문이 세분
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4 장애인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
각 문헌들에서 장애인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장애인 1인가구를 위
한 필요한 사항은 다음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
째,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는 노후준비를 위한 
서비스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
용패널 2차 웨이브 1차~5차(2016 ~2020년)의 장애인 1
인가구 현황을 종단자료로 연구한 Yi[36] 연구를 살펴보
면, 연구 참여자 평균연령이 50대에서 60대로 고령화 되
고 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52%에서 59.2%로 늘
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 특성으로는 신체적 장
애가 가장 많은 59.2%였으며, 감각장애 20.6% 순으로 나
타나, 장애정도가 중증인 경우가 경증인 경우보다 2배 많
은 66.1%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되어있는 장애인은 
12.8%로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애인 1인가구는 연령이 높아
지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증가하고 있고, 장애특
성으로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이 많으며, 경증보다 
중증장애인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취업상
태, 건강상태, 노후준비, 일상생활 차별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 차이가 있었다. 장애가 당사자에게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만 반응전환 단계를 지나고 나면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39]고 설명하고 있는 장애역설이론을 근
거로 분석해보면, 장애에 대한 수용과 적응 과정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과 치매환자만이 이용가능한 공공후견인 제도를 1
인가구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장애인 1인가구 삶의 질 향
상을 위해 노후준비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서
비스 개발과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37] 점을 재확인
할 수 있는 결과이다.

두 번째,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주거정책 마련이 필
요하였다. Kim et al. [38]연구에서는 주택개조 사례, 
Paek[39]연구에서는 시간, 공간, 관계적 측면에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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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인가구의 삶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질적연구가 진행
되었다. 그 결과 현재의 장애인 1인가구 정책은 시설에서 
나온 탈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다인가족 장애인보다 취약한 중증, 고령, 빈곤 장애인 1
인가구가 혼자 살게 된 이유를 확인하고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이 요구
되고 있다. 현재 모든 주거 정책이 청년, 신혼부부, 수급
자 중심으로 지원체계가 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1인가구
에 대한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
현되어야 할 것이다. 1인가구의 집은 공간으로서의 안전
도 중요하지만 건강, 심리적인 지원을 통해 독립적인 자
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의 의미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공백없
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가족의 도움이 
없으면 언제든지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 번째, 대인관계능력 향상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였다. 장애인 1인가구의 대인관
계능력은 관련 연구[40-42] 분석 결과,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장애
인 1인가구를 위한 타인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의도
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문헌들에서 대
인관계능력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고, 다
른 사람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거나 들어줄 수 있
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1인가구 특성상 지역주
민, 이웃, 가족들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1
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관계 향상 지원은 최근 2019년부
터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1인가구 종합지원계획을 근거로 
운영 중인 1인가구지원센터 사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센터에서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도 돕고, 1인
가구를 위한 전문 상담, 실태 파악, 정책 발굴 등의 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서울시 모든 구에서 해당 사업
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
고령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소모임 등은 확대
되고 있으나 모든 연령대의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지원
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런 모임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
고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
인 1인가구의 일상생활 어려움과 건강관리의 열악함, 경
제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저소득 가구인 경우가 많으므

로, 이에 대한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2, 42]. 해당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장애인 
1인가구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지원을 제
안하고 있다.

네 번째,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관리 프
로그램이 필요하였다. 장애인 1인가구의 경우 1인가구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삶의 질이 낮아
지는 것을 [43, 44]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나
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며, 신체기능
이 저하되고, 우울증상이 심해지고, 인생에 대한 불안, 상
실감 등으로 인하여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장애인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
체기능 및 잔존기능 유지가 필요하며, 운동이나 금연 등 
건강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울 예방 등을 
위한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주관
적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건강증진사업이 활발히 운영되어야 한다. 

다섯번째, 1인가구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공공취업서비스 확대가 필요
하였다. 장애인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고용과 취
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34, 40] 연구를 통해 확
인할 수 있었다. 취업집단이 미취업집단에 비해 가구소득
이 높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을 할 기회가 많아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을 한다는 것은 단순 소득
이 생기는 것 외에 좀 더 경증장애이며, 만성질환이 없으
며, 자격증이 있고,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 이에 긍정적인 장애수용 환경이 확대되어, 소득 발생
으로 인한 수급권 탈락, 소득삭감 등 취업 방해 요인을 제
거하고, 고령의 장애인들도 거주지 근처에서 공공취업서
비스 정보를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 상담
과 알선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3.5 장애인 1인가구 영향요인
다음은 선정된 문헌들에서 장애인 1인가구 생활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크게 인구학적 요인, 
개인 요인, 가족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었
다. 인구학적 요인에서는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무학에 가까울수록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고령화된 장애인이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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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준비할 기회가 적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과 남성
보다 여성 독거 노인의 삶이 만족도가 낮다는 [45]연구 결
과와도 일치한다. 개인 요인은 결혼한 상태가 아니거나, 
동거인이 없을 때, 장애수용 정도가 낮을 때, 장애인이 된 
후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직업이 없을 때, 취업 경험이 
적을 때, 경제수준이 낮다고 느껴질 때 삶의 만족도가 낮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애수용 단계이론에 근거하
여 자신의 장애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며, 장
애 이후 우울 등의 반응을 보이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점차 장애를 수용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Factors influencing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Variable Life Satisfaction

Demographic 
factors

gender The more women ↓
age The older the age ↓

level of education The closer you are to being 
uneducated ↓

Personal 
factors

marital status The more unmarried ↓
degree of 
disability The more severe the disease is↓

degree of 
acceptance of 

disability

The less disability is 
accommodated ↓

disability period As time passes after diagnosis of 
disability↓

occupation or not The more unemployed you are ↓
employment 
experience Less employment experience ↓

economic level In the case of a basic living 
beneficiary ↓

family 
factors

degree of family 
support for 

employment

The lower the employment 
support↓

degree of 
interaction with 

family

The less interaction you have with 
your family ↓

degree of family 
support The less family support ↓

social factors

daily life stress The more stressful it is ↓
subjective health 

status The worse your health is ↓

daily life 
satisfaction The lower the satisfaction level ↓

social exclusion The more social exclusion ↓
interpersonal 

skills
The lower your interpersonal skills 
are ↓

장애인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는 가족 요
인으로는 가족의 취업에 대한 지지정도가 높을수록, 평상
시 가족과 교류 정도가 많을수록, 일상생활에 대한 가족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릴적부터 시설 생활로 자립생활을 한지 오래

된 장애인 1인가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 1인가구는 
탈가족의 형태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우울을 경험하고, 대
인관계만족도가 낮아지면서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불
안감이 있었다. 그리고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외에 도
움을 받을 가족들이 없는 경우에는 돌봄의 공백으로 인한 
불편함도 발생하였다. 가족의 돌봄이 필요할 때, 살고 있
는 거주지 주변에서 가족의 지원을 받는 경우 삶의 만족
도가 훨씬 높았으며, 1인가구 생활을 좀 더 자신있게 하
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6] 연구에서 탈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거지원, 장애 유형에 따
른 주거지원이 차별성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같이 
장애인 1인가구의 가족환경 특징에 적합한 돌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1인가구마다 혼자 생활하
게 된 계기나 동기는 다르지만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위
해서는 가족의 지원이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
로 보이므로, 장애인 1인가구 당사자 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를 둘러싼 가족환경에도 비중을 둔 조사도 요구된
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일상생활 스트레
스가 적고,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으며, 사회적 배제 상황
과 대인관계능력 어려움이 적을수록, 그리고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장애인이 경증 장애인에 비해 일
상생활 수행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사회활동 참여, 
여가문화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
진다는 [39]의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예컨데 건강
상태는 의료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소득 수준이 낮
을수록 기초적인 의식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상태는 전반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전반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
수록 생활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를 낮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 박탈이나 각
종 지원 감소를 우려하여 취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1인가
구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
의와 해석은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후 연구들에서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
라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질적 조사연구들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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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연구동향을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보고 장애인 1인가구 삶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장애인 1인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정책 및 실천 분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
종 선정된 13건의 문헌에 대하여 전문 검토와 더불어 비
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개념 정
의, 연구의 주제 구분, 안정적 삶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1인가구 관련된 연구는 총 2개 분야 10
개의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연구의 시작 연도를 살펴보
면, 2009년부터 진행되었고, 2023년 현재 4건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방법을 구분해보면 양적연
구 9편, 질적연구 4편이었으며, 양적연구 9편 모두 장애
인 실태조사 외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진행되었고, 
질적연구 방법은 사례연구와 조사연구 2가지 방법을 사
용하였다.

둘째, 일차 분석 변인으로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 1
인가구 관련 실태 및 관련 요인, 1인가구 관련 쟁점 및 지
원방안, 1인가구 관련 사례 연구로 연구주제를 구분하였
다. 

셋째,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주요 개념정의는 ‘법적 
배우자 유무와 상관없이 홀로 주거와 생계를 책임지는 등
록 장애인[33]’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1인가구의 생활
이 2년 이상이며, 현재도 1인가구를 유지하고, 장애인복
지법상 장애인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32]’이라고 하였
다.  

넷째, 장애인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세부내용으로 노후준비 서비스 개발과 보급,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정책 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 및 사회
적 관계망 형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관리, 장애인 1
인가구를 위한 공공취업서비스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본 연구대상 문헌 13편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1인가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개
인 요인, 가족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 1인가구 조사 연구가 우선적으로 요
구된다. 본 연구결과 장애인 1인가구를 직접 조사한 양적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으며, 2차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황을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패널데이터가 장

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현황 정보를 이용하는 데는 유용하
지만 장애인 1인가구라는 새로운 유형의 가구 특징을 면
밀히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 1인가구의 현
황에 적합한 정책 및 사회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역사
회 기반의 실태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분석결과 현재 국내에서 장애인 1인가
구가 가장 증가하는 연령대는 40~60대로 나타나, 생명과 
안전에 취약한 고령 장애인 1인가구를 중심으로 노후생
활 지원 서비스 보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지역사회 
관계망 및 안전망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고령 장애인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구축과 연계는 
생활만족도 향상 뿐 아니라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서도 필수적 조건임을 본 연구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었
다. 이는 1인가구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중장년과 노인층의 고독사 예방에 중요한 완충작용을 한
다는 선행연구 결과[25, 47]와 일치하므로 중장년 및 노
인 장애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시급히 지원해야 할 정책
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장애
인 1인가구의 안전한 생활 유지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
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34, 48]이므로, 사회적으로 고립
되기 쉬운 고령 장애인 1인가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
할 수 있는 특화된 지역사회 연계 일자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및 기업 표준형 사업장 사
내 카페, 영양 도시락사업단 운영 등과 같은 지역사회 내 
공공형 일자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앞으로 시행될 1인가구 정책에는 장애인의 생활
실태에 기반한 장애인 1인가구 지원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할 것이다.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합동 대
응방안 마련, 지역별 1인가구 조례재정, 1인가구 기본계
획 발표, 1인가구를 위한 포털 사이트 개설 등 1인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제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서울시에서 ‘서울 1인가구 포털’인 ‘서울시 1인가
구 플랫폼: 싱글벙글 서울’을 개설하여 1인가구 정보를 
성별, 생애주기별, 상황별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포털에서는 장애여부와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
어 장애와 무관하게 1인가구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지
만, 장애인의 특성을 우선 고려한 1인가구 정책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
인 복지정책에서 보면, 장애인의 특성을 기준으로 지원체
계를 구성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가구별 특징까지는 충분



장애인 1인가구에 관한 연구동향: 체계적 문헌고찰을 중심으로ㅤㅤ93

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1인가구 정책이 주거, 
경제, 안전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접근
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에서도 장애인 삶의 다양성을 반영한 시도가 필요하다.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안전 영역의 경우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는 활동지원 수급자를 중심으로 지원하
고 있는데 활동지원 수급은 받지 않지만 1인가구로 생활
하고 있는 취업을 한 여성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건강영역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애
인 1인가구를 위한 ‘비대면 건강 및 안전 지원사업’, ‘장애
인 친화병원 지정’, ‘장애인 건강검진 확대’, ‘장애인 주치
의 사업’ 등 장애인건강법의 적극적인 실행이 요구된다. 
경제영역에서는 공공형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 매칭을 통한 일상적 디지털 접근사업과 장애인이 지
역사회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별적 접근 중심의 사업
인 ‘옹심이’, ‘서울스몰스파크’를 통한 장애인 지역통합사
업 확대가 필요하며, 전국 지자체 정책 모니터링단에 장
애인 1인가구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참여기회 
확대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23년 서울시에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설립되어 1인가구 중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대상 24시간 스마트돌봄체계를 구축하고 1인
가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에서도 1인가구지원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
로 장애인 1인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장
애유형과 그 특성에 따른 실질적인 1인가구 지원 정책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1인가구는 중고령 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 1인가구, 시각장애인 1인가구, 
발달장애인 1인가구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의 형태가 있다. 
이에 장애유형에 따른 1인가구 지원 방법에 대한 구체적
인 정책적인 기반 구축이 현 시점에서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 마포구 등 2023년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4개 지역의 2개 모델이 장애인의 자발적
인 서비스 선택권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며, 이 결과의 의미가 앞으로의 장애인 1인가구 서
비스 지원 방향 설정에 포함되길 바란다. 더불어 거주시
설 장애인의 탈시설로 인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에,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개별형 주거지원과 공동형 주거지원, 24시간 최중
증 돌봄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별 지원계획

과 시민옹호 사업과 같이 지역사회 참여와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서비스가 활성화 되기
를 기대한다. 

다섯째,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1인가구에게 적
합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연계의 확대가 필요하다. 예
를 들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지역 발달장애
인지원센터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며, 관할 지역 내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조직을 활성화하여 자립 희
망자 발굴, ‘1인가구 안심마을 사업’, ‘이웃챙김이 사업’
과 같이 장애인 1인가구 발굴과 함께 지원체계를 지역사
회 중심으로 구성하고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다양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연
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양질의 논문
을 선택하기 위해 관련 연구 보고서나 학위논문 등을 제
외하고 학술지 게재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에 학
위논문, 각종 보고서가 제외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출
판편향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장애인 1인가구에 대
한 보편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애유형과 
영향 요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포괄적으로 참조
하여 문헌고찰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에서는 장애인 1인가구 대상 국내 연구의 동향을 폭넓게 
살펴보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장애인 1인가구 관련 연구가 출판된 시점
이 최근이며, 1인가구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수
의 연구가 진행된 실정이기 때문에, 해당 연구방법으로 
풍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세밀한 연구분석을 진행하
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셋째, 부족한 선행연구 편수로 
인하여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같이 분석하였기에 변수 
간 상관관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에는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1인가
구에 대한 연구영역, 연구주제 및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장애인 1인가구의 실질적인 어려움
을 분석하고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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